
깜냥 안 되는 김용덕의 망언과 망발

전기료 줄이자고 비상방송용 주파수 출력 갖고 장난?
김용덕 제작기술본부장은 임명 전부터 깜냥과 자질 부족으로 많은 이들이 반대했는데 
결국 그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 공영방송의 KBS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
다. 

최근 김 본부장은 공영방송의 임원으로서 수준 미달임을 드러냈다. 김 본부장은 AM 
송신소 출력 문제와 관련해 전기료를 줄이는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출력을 낮추고 정
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는 규정대로 하라는 식의 꼼수를 생각이랍시고 냈다. 출력을 
낮추면 주파수 커버리지가 줄어들어 청취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다. AM주파수는 KBS가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전시 및 재난이 발생했
을 때 비상방송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KBS가 수행해야 할 공적책무의 본질적
인 업무이며 수신료를 받는 이유다. 

수신료로 월급 받으며 수신료 가치 무시
‘댓글 워리어’ 시절에 그렇게도 국민의 방송을 입에 달고 다니던 인물이 이제는 국민
을 위한 비상방송용주파수 운용에 있어, 전기료 줄이자고 법령을 어기는 출력 꼼수를 
생각해 낸다는 것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자신이 그토록 주장하던 공정성과 공영성
은 본부장이 되면서 엿이라도 바꾸어 먹은 것인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
하다.

수신료로 월급을 받는 본부장이 수신료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고도 어찌 공영방송의 
임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AM 운용과 관련해 수신료와 별도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카톡놀이나 할 것이 아니라 임원이면 임
원답게 공부라도 제대로 하라.

‘내가 지시했다면 어쩔 건데?’, 오지랖은 사장급
AM 송신소 업무는 네트워크센터의 업무이며 제작기술본부와는 별개다. 그런데 마치 
김 본부장은 자신이 모든 업무를 자신이 담당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타 센터의 
실무팀장들에게 AM 출력을 줄이라고 지시하는 듯한 카톡을 보내고 해당 팀장이 의아
해 하자, 김 본부장은 ‘내가 지시했다면 어쩔 건데’라는 시비조로 시정잡배들 대화 수
준의 글을 달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직제규정에 의하면, 네트워크센터와 제작기술본부의 업무분장은 명확히 구분되
어 있다. 김 본부장은 자신의 관할 업무나 제대로 파악하라. 명백한 월권으로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마추어리즘은 집어 치워라.

센터 소속 직원들을 적폐로 모는 만행도 저질러
김 본부장은 AM송신소 전기료 건에 대해 해당 센터 전 직원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
다. 그런데 내용이 충격적이다. 자신의 매우 훌륭하고(?)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적폐라고 규정했다. 규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묵
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변화를 거부하는 패거리’로 매도하고, ‘내가 진리
요 정의’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출력과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정부
와 협의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고를 인정해주지는 못할망정 적폐라고 매도하는 
말을 어찌 본부장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국·경인센터 폐소? 구조조정 돌격대 자처
김 본부장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선 지역국과 경인방송센터를 
없애면 된다고 했다. 하루 10분 방송하자고 지역국을 운영하는 것이 낭비라는 것이
다. 대체 김용덕은 공영방송의 본부장인가? 민영기업의 본부장인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았다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게다가 김 본부장은 9대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할 당시에 정연주 사장이 7개 지역국을 
없애는데 합의한 당사자다. 노조 부위원장 시절에도 지역국을 폐소하더니 이제 사측
의 본부장이 되어서도 지역국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국 홀대를 넘어 지역국 
없애겠다는 이런 김 본부장에게 발전적 지역정책과 지역방송 활성화를 기대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공영방송의 임원으로서 자질이 없으며 사퇴해야 마땅하다.

양승동 사장에게 묻는다. 사장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김용덕 본부장을 돌격대 역
할을 시킨 것인가? 그렇다면 양 사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이 본부장인지 
댓글 워리어인지도 모른 채, KBS를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내몰고 있는 김용덕 본부
장을 당장 송신소로 돌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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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